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객원

기자, 편집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

지 않는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이 부르

는 이색 한국 가곡 경연대회가 처음으

로 보스톤에서 개최된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가 주관하고 주

보스턴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한

국 가곡 콩쿠르 본선이 오는 8월 16일 토

요일에 보스턴 컨서버토리의 술리 홀

(Seully Hall)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미

국에 살고 있는 18세~29세의,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성악 전공자 또는 영 프

로페셔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인 한국 가곡 콩쿠르는 한

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

이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젊은 성악

가들에게 한국 가곡

미국인이 부르는 첫 한국 가곡 경연대회,
보스톤서 개최

MA 렌트컨트롤 폐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94년

주민투표로 폐지됐던 렌트컨트롤(임대료 인상

상한제)이30여년 만에 다시 꿈틀대고 있다. 과

도한 렌트비 인상이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거 안

정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매사추세츠 이탈을 가

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화요일 주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

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모인 주민들이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렌트안정화

(Local Option Rent Stabilization)법안의 통과

를 촉구했다. 세입자들과 정치인, 주택 전문가들

은 주청사 그랜드스테어에서 청문회를 갖고 각

홀을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추진 중인 렌트 안정화 법안(H.2328 &

S.1447)은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되 최대 5%까지로 하고, 무과실 퇴거 금

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4

▶▶2 면으로 계속

▶▶10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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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세입자들, 주의회에 렌트비 인상 제한 법안 촉구

2010-23년 물가는 40%, 렌트비는 80% 상승 주거 부담 가중 

1994년 렌트컨트롤 폐지논리, 30년 지나보니 대부분 안맞아

높은 집값과 렌트비로 인해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렌트컨트롤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홈스포올매스(HAM)와 주내 100여개 단체가 연합을 통해 주청사에서 29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렌트 안정화법 채택을 촉구했다

비 한국어권 젊은 성악가를 위한 한국 가곡 콩쿠르
8월 16일 토요일...보스톤 컨서버토리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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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K-뮤직나이트 무료 콘서트…김창완 밴드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무료 콘서트

, K-뮤직 나이트(K-Music Night)>

가 8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뉴

욕 링컨센터의 야외 공연장 ‘댐로

쉬 파크(Damrosch Park)’에서 열

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창완밴드, 슈

퍼루키 터치드(TOUCHED), 먼데이

필링(Monday Feeling)이 출연해

K-밴드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보인다. 

김창완밴드는 밴드 ‘산울림’의

리더이자 멀티 아티스트 김창완이

이끄는 그룹으로, 올해로 결성 16년

째를 맞았다. 산울림의 명곡들을 재

해석하거나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선

보이며 폭넓은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다.

혼성 4인조 밴드 터치드는 제31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Mnet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최종 우승 등을 거치며 탄탄한 실력

을 인정받은 신예 밴드로, 이번 공연

을 통해 북미 공식 데뷔 무대를 갖는

다. 최근 K-밴드의 열풍을 선도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2016년 데뷔한 록 밴드 먼데이필링

은 하드록 라이징 페스티벌 부산지

역 우승, 평택 록 페스티벌 우승에 이

어 2018년 미국 투어로 주목을 받은

팀이다. 

뉴욕한국문화원 한효 프로그램 디

렉터는 “<K-뮤직 나이트>는 매년

색다른 매력의 한국 음악을 뉴욕 시

민과 나누는 자리”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

는 록 밴드들이자유, 청춘, 열정을 노

래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콘서트는 무료이며 별도 사전 예

약 없이 현장에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원 홈페이지(korean-

culture.org) 또는 “썸머 포 더 시티

(SummerfortheCity.org)” 웹사이트

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전체 기사 읽기>

터치드, 먼데이필링 등 밴드 출연... 뉴욕 8월 6일 링컨센터 개최

을 알리고 한국의 언어와 역사, 한국

인의 정서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예술협회는 올해 초부터 성악 전

공자들이 구독하는 오디션 소식지

와 음악대학 교수들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이 대회를 홍보했으

며, 예선 마감인 지난 5월 초까지 20

여 명의 지원자가 지정곡과 자유곡

을 연주하는 영상을 제출하였다.

본선에 오른 10명의 연주자들은

보스톤은 물론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오하이

오, 메릴랜드, 뉴욕 등 여러 다른 지

역 출신들이다. 이들은 이 날 관객

앞에서 연주회 형식으로 경연을 하

고, 심사 결과에 따라1등 $2000, 2등

$1000, 3등 $500의 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본선 연주자는 모두 소정의 여

행 지원금을 받는다.

본선 심사위원은 김여경 교수(성

악,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나유

선 교수(성악, 벙커 힐 커뮤니티 컬

리지), 이윤지 교수(작곡, 버클리 음

대), 이자이 제스 무뇨즈 교수(성악,

보스턴 컨서바토리), 앨리슨 트레이

너 교수(성악, 보스턴 유니버시티)

가 맡았고, 성악 반주로 많은 경력을

쌓은 피아니스트 이은경 씨가 반주

를 담당한다.

한국 가곡(예술 가곡)은 개화기

이후 들어온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한국어 시

에 서양 음악 스타일의 선율과 반주

가 결합된 장르이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을 이어 오며 삶의 애환과 그

리움이 담긴 많은 명곡들이 만들어

졌고,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예술협회 측은 “2년 정도의 구상

과 준비를 거쳐 드디어 한국 가곡 콩

쿠르를 개최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

이다. 후원해 주시는 총영사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미국

전역에 광고를 내고 개최하는 한국

가곡 콩쿠르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

은데,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서 연주

자들에게 박수와 격려도 보내주시

고, 감동도 받으시면 좋겠다”고 전

했다.

<행사 정보>

한국 가곡 콩쿠르 (Korean Art

Song Competition for Young

Singers)

일시: 2025년 8월 16일 (토) 오후 3

시 

장소: Seully Hall, Boston Con-

servatory at Berklee (8 Fenway,

Boston, MA, 4층)

티켓 및 정보: kcsboston.org (무

료 입장이나 사전 등록 필요)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인이 부르는 첫 한국 가곡 경연대회, 보스톤서 개최 
▶▶1면에 이어서



종합The Boston Korea 2025년 8월 1일 금요일  33
주정부, 히트펌프 사용 가정에 겨울 할인 요금 혜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공공 유틸리티부(DPU)

는 주내 모든 히트펌프 사용 고객들

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DPU는 최근 에버소스(Ever-

source)에 히트펌프 요금을 승인하

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모든

전기 유틸리티 고객이 히트펌프 요

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번 겨울 동안 평

균 54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 DPU는 유니틸(Unitil)

전기 고객을 위한 계절별 히트펌프

요금을 승인했으며, 2024년 9월에는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고객

을 위한 유사한 요금을 승인한 바 있

다. 이번 에버소스 요금 승인으로 이

제 모든 전기 유틸리티 고객이 히트

펌프 할인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새로운 요금은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매년 겨울에 제공된다.

새로운 요금을 이용하려면, 매사

추세츠 주요 전력 공급 유틸리티 회

사인 에버소스, 내셔널 그리드, 유니

틸의 고객이어야 하며, 가정에 히트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2025년 11월 1

일 시작되는 겨울 난방 시즌 전에 전

기 제공업체에 계절별 요금 가입 의

사를 전달해야 한다.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된 전기 유틸리티

고객도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새 계절별 요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매스세이브(Mass Save)를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고객은 자동으

로 새 요금에 등록될 수 있으나, 전기

유틸리티 제공업체에 확인 전화를

걸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

다.

DPU의 제임스 반 노스트란드 의

장은 "히트펌프 채택이 주 전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할인 요금은

겨울철 난방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며 "히트펌프 가정에 대한 계절별

요금은 고객들에게 실제로 금전적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번 계절별 요금은 전기 유틸리

티의 평균 기본 배급 요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 새로운

요금은 다른 전기 고객에게 재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히트펌

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새로운

요금으로 인해 겨울철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중개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 8월 1일부터 시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2025년 8월 1일부터 매사추

세츠 주에서 세입자에게 중개수

수료(broker fee)를 요구하는 관

행이 전면 금지된다. 중개수수

료 세입자 부담 금지법은 2026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되어

7월 4일 모라 힐리 주지사가 서

명함으로써 확정됐다.

지금까지 보스톤을 포함한 매

사추세츠에서 렌트하려면 집세

외에도 첫 달 월세, 마지막 달 월

세, 보증금과 함께 중개수수료

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중개수

수료는 보통 한 달 치 월세에 해

당해 입주 비용이 1만 달러를 훌

쩍 넘는 경우도 많았다. 매사추

세츠의 평균 월세가 약 2,500달

러, 보스톤의 평균 월세가 3천달

러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초 이 조

치를 발표하면서 “중개수수료

는 세입자에게 불공정한 비용이

며, 본인이 고용하지도 않은 사

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

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

부 주택 시장 분석가들은 집주

인들이 중개수수료 손실을 보전

하기 위해 오히려 월세를 인상

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는 시장가격 임대료 상승을 부

추기고 결국 주거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에드 어거스타스

매사추세츠 주 하우징 및 커뮤

니티 장관은 “중개수수료를 세

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미

높아진 이사 비용을 더욱 올리

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중개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음

으로써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

하며,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

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

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11월 1일 전에 각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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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대형 바이오 회사 모더나, 500명 감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시절 코로나 백신으로 스타덤에 오른 바이오테

크 회사 모더나(Moderna)가 7월 31일 전체 직원

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7년까지 약 15억 달러의 운영

비를 절감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이다.

모더나는 올해 초부터 연구개발, 생산, 일반 운

영 부문 등 전반에 걸쳐 비용을 줄여왔으며, 이

번 인력 감축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스테판 방

셀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가능한

한 인력 감축은 피하려 했지만, 현재의 비즈니스

현실에 맞는 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들과 작별해야 하는 이 순간은 우

리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회사의 어려움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모더나는 2024년 말 기준 약 5,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구조조정 이후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는 5,00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모더나의 핵심 백신 사업은 팬데믹 이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와 매

출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도 제한적 조건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출시는 경쟁이 치열해 당초 기대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모더나는 최근 독감 백신 개발 임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해 향후 코로나·독감·RSV 3

종 복합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

다. 그러나 반(反)백신 정서 확산, 공실률 증가,

바이오 업계 전반의 투자 감소 등 여러 외부 변

수들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 행정부, IRS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폐지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국세청(IRS)이 미국 납세자들을 위

한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인 ‘디렉트

파일(Direct File)’을 종료할 계획이라

고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빌리 롱(Billy Long) 국세청장은

7월 28일 열린 세무 전문가 정상회의에서

“디렉트파일은 이제 폐지됐다”고 단

언했다.

롱 청장은 행사에서 “직접 신고(Di-

rect File)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제

는 사라졌다. 내가 그걸 깨끗이 없애버렸

다”며 “나는 디렉트파일보다 디렉트

오딧(Direct Audit)이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4년 12개 주에서 디렉트파

일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추

가로 13개 주로 확대해 운영했다. 재무부

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약 3천만 명

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세

금 신고를 직접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

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금 신

고 시즌 동안 약 30만 명이 디렉트파일을

이용했으며, 이 중 94%가 해당 서비스를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규모 정

책 지출 법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대체하

거나 폐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IRS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롱 청장은 IRS의 현대화와 납세

자 경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

디렉트파일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과

민관 협력 대안에 대한 재무부의 보고서

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2024년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디렉트파일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디렉트파일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납세자들은 여전히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IRS는 민간 세무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협력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

그램은 조정총소득(AGI)이나 거주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IRS는 자원봉사자 소득세 지원

프로그램(VITA)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간 소득이 $67,000 이하이거나 장애가 있

거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

상으로 무료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한다.

<전체 기사 읽기>

2027년까지 15억 달러 지출 삭감 목표
코로나 이후 수요 감소·치열한 백신 경쟁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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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또 로드레이지 … 퀸지 남성, 93번 도로서
차 멈춘 후 총격 가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퀸시에 거주하는 마이클

브라겔(33)이 93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Road Rage)

총격 사건과 관련 혐의로 기소됐

다.

브라겔은 25일 사우스보스톤 지

방법원에서 위험한 무기를 이용

한 폭행 2건, 살인미수 2건, 총기를

이용한 폭행 및 상해 시도 2건, 불

법 탄약 소지, 총기 무면허 소지 등

으로 기소됐으며 그는 모든 혐의

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금을 3,000달러로

책정했으며, 보석 시 브라겔은

GPS 전자발찌 착용, 피해자 접근

금지, 위험 물질 소지 금지 등의 조

건을 따라야 한다. 다음 재판은 8

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1일 발생했다.

오후 5시 21분경 임신 5개월이던

여성 운전자는 매사추세츠주경찰

에 전화를 걸어 고속도로에서 총

격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녀는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남성과 함께

사우스보스턴 경찰서로 가서 진

술을 했으며,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눈에 띄게 놀라고

불안해 보였다고 한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북쪽 방

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픽업트

럭 한 대가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반복하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해 경

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

트럭을 몰던 브라겔은 고속도

로 중간에서 갑자기 차량을 멈추

고 밖으로 나와 여성의 차량을 향

해 총을 난사했다. 다시 차량에 올

라 탄 그는 고속으로 현장을 도주

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을 조사한 결

과, 조수석 창문 아래에 총알에 의

한 것으로 보이는 스치듯한 손상

흔적을 발견했다.

함께 타고 있던 남성이 사건 당

시 용의자의 트럭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며, 영상에는 트럭 뒷유

리에 "올타운 컨스트럭션(All-

town Construction)"이라는 회사

로고가 찍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해당 트럭이 올타운 소유의 빨간

색 포드 F-350임을 확인했고, 관

련 주소지를 추적해 브라겔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

탕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

했고, 브라겔은 해당 특징과 일치

했다. 두 피해자 모두 별도로 진행

된 사진 배열 신원 확인에서 브라

겔을 지목했다.

서폭카운티 지검장 케빈 헤이

든은 성명에서 “주 내 가장 붐비

는 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

에 총을 발사한 이 행동은 극도로

무모한 것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Z세대 5명 중 1명 우울증 경험…아시안은
여전히 터놓고 말 안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청년(Gen Z) 5명 중 1명이

주요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경고 속

에,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여전히 정

신건강 문제를 주변에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가 7월 25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Z세대의 정신건강 위기

를 지적하며, 특히 아시아계를 포함

한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구조적인 장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비영리단체

‘옐로우체어콜렉티브’의 이수진

치료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

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진다”며 “이

로 인해 많은 아시안 청소년들이 치

료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고통을 감

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5~17세 청소년 가운

데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비율은 백

인 18.3%인 반면, 아시안과 라티노는

각각 10% 안팎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격차가 단순

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장벽,

보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약함’으로 보는 문화

적 낙인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보스턴대학교의 오사나 라퍼 박사

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ADHD는

이제 유년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팬데믹 이전부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하락세였고

, 특히 문화적 소수 집단은 회복 접근

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는 점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중 유색

인종 비율은 전체의 6%에 불과해, 아

시아계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치료 지속률과 효과성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존스홉킨스대 키아라 알바레즈 박

사는 “정체성과 언어, 문화적 배경

을 반영하지 못한 치료는 지속 가능

성이 떨어진다”며 “다양성과 감수

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Z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

소로는 소셜미디어도 꼽힌다. 라퍼

박사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끊

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

다. 여기에 학업 압박, 부모의 기대,

여가 시간 부족 등이 더해지며 정신

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보호단체 ‘

비러브드 빌리지’의 자원봉사자 빅

토리아 버치는 “청소년기 사회적 배

제와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준다”

며 “회복과 통합 중심의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시스템은

여전히 백인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는 통계 뒤에 가려진 아시안 청소년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

고 말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문화적 낙인·언어 장벽·전문가 부족…아시아계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현재 영업중)

러시아워 고속도로 한가운데 정차, 총 꺼내 임신중인 피해자에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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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트럼프 행정부에 수천 명의 직원 기록 제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하버드대가 국토안보부

(DHS)의 리뷰 방침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 관련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는 현직 및 전직 하버드 직

원들에게 이메일로 직원 기록 제출

에 관해 통보했다. 앞서, DHS는 또

한 급여(Payroll) 기록, 직원 명단,

기타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

을 발부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해

여러 차례의 자금 삭감과 규제 조치

를 취하면서 하버드를  압박해오고

있다.

하버드는 "학생들만 일할 수 있

는 역할에 고용된 학생들의 I-9 기

록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 이는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법

(FERPA)과 관련된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는 "연방 법에 따르기 위

해 요청된 기록을 DHS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단, 학생을 위한 역할

에만 고용된 학생들의 기록은 제외

된다"고 말했다. 또한, DHS에 기록

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과, 해당 기

록이 DHS 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며 법적으로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다.

하버드는 매사추세츠의 최대 고

용주 중 하나로, 20,000명이 넘는 풀

타임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원 학생 노조

(UAW) 소속의 데니시 자스왈은 "

하버드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을 통해 혜택을 받고있다"고 강조

하며, 연방 정부가 비시민 직원들

을 계속 괴롭히면 이는 모두에게 해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류 제출 요청은 하버드의

국제 학생 기록 제출 명령과는 별개

이다. 4월, 하버드의 앨런 가버 총장

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에 대

해 하버드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

라고 발표했다. 그 이후, 연방 정부

는 30억 달러 이상의 연구 자금을

취소하고 하버드의 인증을 위협하

며, 여러 차례의 고소를 통해 하버

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학생

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하버드와 같은 캠퍼스들이 중국 정

부와 너무 많은 협력을 해왔다고 주

장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증거 없

이 유학생들이 "친하마스" 메시지

를 퍼뜨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5월,

DHS의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하

버드가 국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

다고 발표했으며, 하버드는 이 결

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하버드는 지난 주 이민 비자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하버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트럼프 삭감에 주지사, 대학 및 연구기관에
4억 달러 긴급 투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모라 힐리 주지사가 트럼프 행

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

을 입은 주내 연구개발(R&D)과 대

학 교육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법안을 7월

31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스톤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연구기관의 연구

직 및 교직 유지와 고용 창출, 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에 긴급 자금을 투

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

원은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로 불리는 고소득자 대상 소

득세 추가 징수분과 주 비상예비기

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통해 마

련한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불확실성에 맞서, 매사추세

츠가 자랑하는 세계적 수준의 보건

의료 및 가족을 위한 리더십을 지켜

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 가치

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2억 달러는

매사추세츠의 준공공 개발금융기

관인 매스디벨로브먼트(MassDe-

velopment)가 운용할 기금에 배정

되며, 병원·대학·독립 연구기관

에서 추진하는 공익성과 혁신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은 별도의 이사회가

설치돼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다른 2억 달러는 주립대학 및

공공대학의 연구, 교수직, 대학원

및 박사후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적립

된 기금에 배정되며, 해당 기금은

백만장자세 수익으로 충당된다.

최근 몇 달 사이 보스톤대학교

(BU), 우스터 폴리테크닉(WPI),

클락대, 하버드 케네디스쿨, 뱁슨

칼리지, 바드 칼리지 그레이트 배

링턴 캠퍼스 등에서 연구직 또는 강

의직 해고 통보가 이어지며 대학가

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UMass 챈 메디컬스쿨의 마이클

콜린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수적

인 조치”라며 “이런 불확실한 시

기일수록 미국 전체 연구 생태계에

엄청난 기여를 해온 매사추세츠의

생명과학 연구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글로브 분석에 따르면 트

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국립과학

재단(NSF)과 보건복지부(HHS)

등의 연구 보조금 취소를 포함,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총 31억 5천

만 달러에 이르는 연구 지원금을 삭

감했다. 

유매스 도나휴연구소와 공공정

책연구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매

사추세츠는 연간 약 85억 7천만 달

러의 연방 연구개발 예산을 유치하

고 있으며, 이는 8만 1,300개의 일자

리, 78억 달러의 소득, 16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주 예산 책임자인 매슈 고즈코위

츠 행정·재무장관은 “이번 법안

은 우리 주의 경제뿐 아니라 명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기관들을 강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기사 읽기>

연방정부 과학 연구 예산 삭감에 맞서 매사추세츠 혁신 경쟁력 유지
위해 법안 발의

국토안보부 리뷰 방침, 하버드에 급여기록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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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구매자들 빠진 사이, 투자자들이 미 주택시장 장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의 높은 주택 가격과 고정

된 고금리 속에서 일반 개인들이 주

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투

자자들이 단독주택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29일 보도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탤리티(Co-

tality)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거래는 2025년 들어 단독주택(기존

및 신규 포함) 거래 중 약 30%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탤리

티가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

한 지난 14년 중 최고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

랙스톤(Blackstone), 스타우드 캐피

털(Starwood Capital) 등 대형 사모

펀드 중심이었던 시장이, 100채 미만

을 보유한 소형 투자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소형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의 약

25%를 차지한 반면, 대형 투자자들

은 5% 수준에 그쳤다.

스트랜드 캐피털(Strand Capital)

의 라잔 바트 대표는 “이제는 블랙

스톤 같은 대기업만의 게임이 아니

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테네

시주 채터누가, 인디애나폴리스 등

에서 1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운영

중이다.

100채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집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매도자들

로부터 할인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

공받고 있으며, 이는 주택 재고가 쌓

이고 일반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

탈한 결과다.

스트랜드 캐피털은 대략 25만 달

러 수준의 단독주택을 타깃으로, 약

7만5천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지불

하고 1만5천 달러 가량을 리모델링

에 사용한다. 이후 월 2천~2천200달

러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연간 5%

의 시세 상승을 기대해 3년 후 매각

을 통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소형 투자자들은 펀드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필요

가 없어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과 리

스크 감수가 가능하며, 전통적 구매

자들과 경쟁 없이 전액 현금 매입 등

으로 거래를 빠르게 성사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앰허스트(Amherst), 인비테

이션 홈즈(Invitation Homes), 프로

그레스 레지덴셜(Progress Resi-

dential) 등 대형 투자사들은 현재 보

유 주택을 더 많이 매도하고 있으며,

신규 매입은 줄이고 있다. 앰허스트

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크리스 아

발로네는 “금리가 높아 매입 속도

가 예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

했다.

이 같은 시장 변화는 주택 건설사

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주택건설사

들과 대량 거래를 통해 가격 할인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텍사스와 플로

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소형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 제공되고 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

르면, 2025년 7월 기준, 주택 건설사

의 38%가 가격 인하를 시행 중이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

다.

JLL 샬럿 지사의 케이시 셔먼 이

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단독주택

투자시장에 새로 진입한 고객만 12

팀이 넘는다”며, “기존에는 산업

용 또는 사무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부유층들이 단독주택 임대 시장으

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사 읽기>

버몬트 주지사,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동원 요청 거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몬트주 필 스캇 주지사가

이민단속 임무에 버몬트 주방위

군을 동원해달라는 트럼프 행정

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버몬트 주정부는 이번 주 국방

부에 해당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

보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7월 31

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스캇 주지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부

주에 요청한 연방 이민세관단속

국(ICE)의 불법 이민 단속 지원

요청에 대해 “해당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과 계획이 부족하다”

며 지원을 거부했다고 주지사 대

변인 아만다 휠러는 밝혔다.

버몬트 퍼블릭 방송은 처음으

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주

방위군 대변인 조셉 브룩스는 이

번 요청은 이달 초 국토안보부

(DHS) 산하 ICE를 지원하기 위

한 행정 및 물류 업무에 10~12명

의 주방위군 인력을 파견해달라

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5일 발표

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방위군 인

력들은 사건 관리, 사무 지원 등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

라고 밝혔다.

브룩스 대변인은 “이 임무를

지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지

사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며 “

스캇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고 말했다.

다른 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

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주

지사가 있는 20개 주에서 방위군

병력을 이 같은 임무에 투입할 것

으로 예상된다.

스캇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

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는 2020년

과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에게 투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

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

을 피해왔다.

휠러 대변인은 “불법체류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는 점에 주지사

도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임

무는 연방 정부 내 다른 인력 배

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세부 사항”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필 스캇 주지사, 세부 계획 부족…임무 수행 동의할 수 없어

고금리·고가격에도 불구, 투자자들 단독주택 매입 사상 최고치 기록
대형 기관 줄고, 소규모 투자자 급증... 사무용에서 단독주택 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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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기업가치 핵심 동력, 서비스 사업 '빨간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애플의 지난해 아이폰 판매

량이 2015년과 거의 유사했음에도

지난 10년간 주가는 9배 가까이 상

승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온

전략이 있으나 이제 이 같은 서비

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9일 경고

했다.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아이클라

우드(iCloud), 앱스토어(App

Store) 유료 앱 판매 및 광고, 그리

고 애플뮤직·애플TV+ 등 구독형

서비스는 2015년 이후 매출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기기 판매 매

출은 40% 증가에도 못미쳤다. 특

히 서비스 부문은 총이익률이 70%

이상으로, 30-40% 인하드웨어 부

문에 비해 수익성이 탁월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애플이 서비스 부문

을 별도로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애플의 높은 수익 구조에 더 높은

멀티플(Multiple)을 부여하기 시

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

은 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에 중대

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

이다.

애플 서비스 부문의 노른자위인

앱스토어 수수료는 규제의 장벽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2024년 회계연

도 기준, 애플의 서비스 매출 중 약

30.2%는 앱스토어 수수료에서 발

생했다. 하지만 일부 앱 개발자들

은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

포니아 법원은 최근 개발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판매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애플은 해

당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상황이

다. 

뿐만 아니다. 유럽연합 또한 '디

지 털 시 장 법 (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유사한 조치를 요구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익 모

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악의 경우 순이익의 10%까지 감

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글과의 검색 계약도 위기다.

애플 서비스 부분의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은 사파리(Safari) 브라우

저에서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구

글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계약

금이다. 이 계약은 2025년 2분기 기

준으로 애플 전체 매출의 6%, 서비

스 매출의 24.5%를 차지하지만, 비

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순이익 기준

으로는 무려 19%에 해당하는 수익

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미 법무부

는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승소

한 후 이 계약을 폐기할 것을 요청

한 상태다. 

위의 핵심 서비스 사업 외에도

앱스토어내 광고 수익은 믈론 아

이클라우드 ,애플뮤직 및 애플티

비 등 구독형 서비스 수익도 꾸준

히 성장하고 있다. 

앱스토어 광고 매출은 9.4%를

구독형서비스 매출은 32.7%다. 그

러나 위의 핵심 수익원이 흔들릴

경우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다.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수수료

와 구글 계약이 흔들릴 경우, 이들

을 대체할 수준의 수익원을 단기

간 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고 평가하고 있다.

애플은 31일 6월 분기 실적을 발

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서비

스 부문의 성장세 둔화 및 규제 리

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에 주목하

고 있으며, 이번 실적 발표는 애플

의 고주식가치 구조가 지속 가능

할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사 읽기>WSJ, 서비스 사업 의존도 높아진 애플 … 앱스토어·구글 계약 위협에 수익성 흔들릴 가능성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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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악인을 위한

등록 후 무료 입장

kcsboston.org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회
주 보스턴 총영사관 후원

Seully Hall
Boston Conservatory at Berklee 
8 Fenway, Boston, MA

본선 음악회 8월 16일 (토)
오후 3시

상금 $4,000
예선에서 선발된  10 인 성악가본선 연주자

Jack Morin
BARITONE

Jeysla Rosario Santos
SOPRANO

Nan Sun
MEZZO-SOPRANO

Samuel Yoon
BARITONE

Zhe Nancy Xiong
MEZZO-SOPRANO

Amanda Densmoor
SOPRANO

Xingchi Dong
BARITONE

Nathan Lê
TENOR

Anna Low
SOPRANO

Samantha Martin
SOPRANO

Eun Kyung Lee
PIANO

한국 가곡 콩쿠르

            

본선 연주자

 

본선 연주자

     

본선 연주자

 

본선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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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렌트컨트롤 폐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가구 이하 자가 거주 주택, 건축 5년 이내 신축

주택 등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

당 법안은 법안은 비영리단체 홈스포올매스

(Homes for All Mass, HAM)가 매사추세츠

노조(SEIU), 매사추세츠 유권자 테이블

(MVT) 등과 함께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

는 연합을 통해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2023년 보스톤시가 추진했던 렌

트 컨트롤 법안에 비해서는 좀더 강력한 법안

이다. 미셸 우 시장이 제안했던 렌트 컨트롤

법안은 임대료 인상을 최대 10%까지 허용하

고, 15년 미만의 신축 주택을 제외하는 등 완

화된 법안이다. 이처럼 완화된 보스톤시의 렌

트컨트롤 홈룰청원도 2023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프링필드에서 온 세입자이자 엄마인 엔

비 토머스는 청문회에서 “어릴 때 여러 번 이

사를 다녀야 했고, 지금은 내 아이를 위해 안

전하고 인간적인 집을 찾기조차 힘들다. 오늘

살 수 있는 집이라도 내일은 500달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매

사추세츠를 떠나는 이유가 분명하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렌트 안정화가 필요

하다.”고 촉구했다. 

안정된 주거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그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2023년 사이 임대료

상승률은 약 80% 이상이었고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CPI)은 약 40% 내외였다. 특히 보스

톤 대도시권 지역은 미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임대료가 상승한 도시 중 하나였다. 2023년 기

준 보스톤의 평균 렌트비는 월 3천달러을 상

회하고 했으며, 케임브리지는 월 3천5백달러

에 근접했다. 그 결과 많은 세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쓰고 있으

며, 이는 식비, 보육비, 의료비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렌트비의 과도한 인상은 보스톤 매트로에

그치지 않고 보스톤 외곽 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보스톤, 이스트햄

프턴, 로렌스, 린, 메드퍼드, 리비어, 서머빌,

스프링필드, 우스터 등 여러 도시의 시장과 시

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스트햄프턴 세입자 앤 스텡글은 “우리

아파트를 주 외부의 투자회사인 허리케인 프

로퍼티스가 인수하자마자 임대료를 40- 50%

올렸고, 겨우 5주 만에 응답하라고 통보했다.

세입자들은 겁에 질려 있고, 이사를 갈 곳도

없다”며 “이같은 투자회사가 지역 주민들

의 삶을 좌우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호소했

다.

서머빌 시장 카챠나 발랜타인은 “가족들

이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렌트 안정화는 입

증된 해법이며, 퇴거를 막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렌스 시의원 셀리나 레예스는 “1994년

임대료 통제 금지 이후, 우리 지역 노동자들은

다시 주말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세입자들뿐 아니라 노조

원, 자영주택 소유주, 목회자, 공중보건 전문

가 등도 대거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

설했다. 웨스턴 매사추세츠, 노스쇼어, 센트럴

매사추세츠, 사우스코스트 등 각 지역에서 버

스를 타고 주민들이 주의사당으로 모였다.

비영리 단체 패밀리프로미스메트로웨스트

(Family Promise Metrowes)의 프로그램 디

렉터 스테파니 디디오는 “지난 3개월 간 상

담전화가 두 배로 늘었다. 많은 가정이 렌트비

와 의료비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선택하고 있

다”며 “우리는 더 이상 렌트비 인상으로 쫓

겨난 가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 지속 불가능

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CSS)의

옥사나 미로노바 정책분석가는 “100년 넘는

미국 렌트 규제 역사를 연구한 결과, 주거의

질이나 신규 개발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입자

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반

복해서 입증됐다”고 전했다.

왜 렌트컨트롤을 폐지했나?

1994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렌트컨트롤 법안을 폐지했다. 당시 렌트

컨트롤 법안은 강력하게 렌트비 인상을 억제

했고 예외조항도 없어 집소유주들의 재산권

을 과도하게 억제했었다. 

당시 렌트컨트롤 폐지를 추진했던 측은 다

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첫째, 렌트비를

제한하면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건축의 인센

티브가 적어지며, 주택 공급이 줄고 장기적으

로 전체 주거비가 오히려 상승한다. 둘째, 저

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

득이 높은 세입자도 낮은 비용으로 오래 거주

하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셋째, 렌트비 통제가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유권 권

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도시권이 아닌 보스톤 외

곽의 매사추세츠 전체 유권자들, 특히 중도 보

수적인 유권자와 집소유주들의 지지를 받아

주민투표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상황은

많이 다르다. 주택공급은 일부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다른 미국내 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하다. 제한 없는 임대료는 크게 상승했다. 하

버드 주택정책합동센터(JCHS)와 매사추세

츠 정책계획위원회(MAPC)는 공통적으로 “

매사추세츠의 주택 공급 부족과 규제 해제 이

후 투기 자본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렌트비

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저소득

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주거불안정을 심화시

켜 매사추세츠주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유발

하고 있다. 

렌트 안정화, 왜 필요한가

지난해 힐리 주지사가 서명한 주택 채권법

(Bond Bill)은 51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

획을 담고 있지만, 실제 5년 내 지출 계획은 20

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2035년까지 22

만2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

지만, 이 법안으로 건설되는 물량은 4만 가구

정도에 그친다.

게다가 새로 공급될 주택의 대부분은 시장

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중저소득 가

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MAPC

와 하우징네비게이터MA(Housing Naviga-

tor MA)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68%는 적

절한 임대주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렌트비 인상 상한이 없기 때문에,

외부 대형 투자사들이 지역 주택을 인수하고

무제한 인상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렌트안정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렌트 안정화 법은 만능해법은 아니다. 여전

히 부작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렌트비가 과도

하게 제한되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게 돼 주택 신축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신

축건물에 대해서는 5-15년까지 유연한 예외

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렌트비 인상에 수리 및 유지비를 포함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노후화 및 방치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익 보

장은 물론 유지 보수 의무화가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과거 렌트컨트롤 폐지의 원인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여러가지 법률적 보완이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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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뉴욕=연합뉴스) 조준형 홍

정규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중앙은

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0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

금리를 현행 4.25∼4.50%로 또 동결

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

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 포인트(p)를 유지했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

기美연준, 금리 5연속 동결…이사 2

명, 파월의장에 맞서 인하 주장(종합

2보) - 2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

다"고 밝힌 뒤 "(미국의) 실업률은 여

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

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면서 "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2021∼23년의 고점

대비 두드러지게 완화했고, 예상치

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

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이 이날 발

표됐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

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트

럼프발(發) 관세전쟁'의 물가 상승

압박이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

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위원 12

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

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이사회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

지역 연은 총재 12명이 돌아가면서

표결)이 참여하는 FOMC에서 보먼,

월러와 같이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

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만이

었고,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

었다.

지난 6월 FOMC의 경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국

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잇따른 금리 동결에 강한 불만을 표

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앞두고는 파

월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날도 FOMC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

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서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

을 거론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때 파월 의장 해임 검토설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워싱턴 DC의 연준 본부를

이례적으로 방문해, 과도한 예산 투

입 문제가 제기된 연준 청사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는 등 파월 의장을 다

각도로 압박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이례적으로 트럼

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압박에 힘을

실은 상황에서 오는 9월 중순에 열릴

차기 FOMC에서는 관세의 물가 상

승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 기

준금리가 작년 12월 이후 9개월만에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결과 관

련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

저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9월 회의에 대해 어

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기를 자제했

다.    jhcho@yna.co.kr

연준, 금리 5연속 동결…이사 2명, 파월의장에 맞서 인하 주장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FOMC "불확실성 여전" 지적하며 4.25~4.5% 유지…한미 금리차 2.0%p

연준 이사 보먼·월러, 0.25%p 인하 의견내고 트럼프의 압박에 힘실어



The Boston Korea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미국13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

으로 개인별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질환

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한

다.

미 보건복지부와 정부효율부

(DOGE)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

악관에서 60여개 기업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협약을 맺었다.

이 시스템은 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가

주관하며, 구글·애플·삼성·아마

존·오픈AI 등 빅테크 기업과 CVS

헬스·유나이티드헬스·눔 등 헬스

케어 기업, 보험사 등이 참여했다. 각

의료기관에 분산·단절된 환자의 정

보를 통합·공유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

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을 이

용할 때 이들 정보를 간편하게 전송

할 수 있다.

또 AI가 혈당, 혈압, 체중 등을 토

대로 발병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는

한편, 희귀·난치병 진단에도 조언

을 제공한다.

앱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만큼

병원에 갈 때마다 문진표(clip

board)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불

필요한 행정 비용과 중복 진료도 줄

어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관리 시스

템을 문진표와 팩스에서 벗어나 새

로운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라며 "환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의

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는 즉

시 정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르

면 내년 초에 일반인을 상대로 도입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은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에

서 프라이버시와 각종 윤리적·법적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보건 전문가인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AP 통신에

"미국 전역의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

기록이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방식으로 사용될까 봐 매우 우려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

사에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

면 데이터가 수집·공유되지 않는) '

옵트인' 방식이며, 중앙정부가 운영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다"고 강조

했다.

zheng@yna.co.kr

美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환자 의료기록·건강정보 공유
60개 의료·테크기업 정보개방 협약…삼성·구글·오픈AI 등 참여.....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트럼프 "본인 동의해야 정보 수집"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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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까지만 떨어지면서 또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

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

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

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다만 31일 밤이 열대야이든 아니

든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던 상황이다.

만약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도 바뀐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

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만큼은 '20세기 최악

의 더위'가 나타난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를 겪은 2018년

의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

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

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

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

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

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낮 더위도 이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

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

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

으로 예보됐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

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

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

다.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1일까지, 제

주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8월 첫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

(9∼16)㎧로 불고 물결이 1.5∼4.0ｍ

로 높게 일겠다. 제주해안과 남해안

에 더해 서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되

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서울 7월중 '역대 가장 더운 밤' 보내…열대야일 117년만에 최다
밤사이 기온 29도 아래로 안 내려가…이달 70%가 열대야

서울 낮 최고 31∼37도…중서부·남부 오존 짙어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

가뜩이나 빠듯한데 에어컨까지 달아

서 하루 종일 틀면 전기요금을 어떻

게 감당해. 기자님이 어리셔서 물정

을 아직 잘 모르는구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진 30일 오후

서울 종로꽃시장. 15년 동안 이곳을

지킨 80대 김모씨가 '왜 에어컨이 없

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쓴웃음을 지

으며 답했다.

이날 낮 종로3가부터 종로6가까지

약 3㎞를 걸어보니 길거리 가판대 대

부분은 에어컨이 설치돼 더위를 피

할 수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냉방기

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시는 2010년 종로 일대에 즐비

하게 늘어서 있던 꽃·묘목 노점 150

여곳을 이곳에 모아 '노점 특화 거리

'를 조성했다.

한낮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도

로 위를 차량 행렬이 지나며 열기를

토해내는 듯했다. 상가건물에 설치

된 에어컨 실외기들이 내뿜는 열풍

까지 더해지며 시장은 사우나를 방

불케 했다.

60대 김준한 씨 가게의 실내 온도

는 이날 낮 동안 내내 35도 아래로 내

려가지 않았다. 김씨는 "한창 햇볕이

셀 때는 38도까지 오르더라"며 "다른

가게에 비하면 이곳은 시원한 편"이

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만은 아니

다. 5∼6㎡ 남짓한 좁은 노점에 에어

컨까지 설치하기는 어려운 데다 노

점들이 밀집해있어 자칫 대형 화재

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박모(75)씨는 "아침 7시에 나와 오

후 6시쯤 돌아가는데, 집에서 가져온

냉국도 금방 미지근해진다"며 "이렇

게 더운 여름에는 꽃과 식물도 적응

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니 걱정"이

라고 말했다.

상인들의 목을 타들게 하는 것은

폭염뿐 아니라 끝 모르는 불경기다.

간간이 이곳을 지나던 행인 한두 명

이 가격을 묻다가도 이내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away777@yna.co.kr

서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에어컨 없는 '찜통' 노점…불경기에 더 목타는 꽃시장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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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연합뉴스) 박주영 한

종구 양영석 기자 = 한국이 총 4천500

억달러(약 626조원)에 달하는 조선

중심 대미 '투자 펀드'(3천500억달러

)와 에너지 구매 카드를 앞세워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

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

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

공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의 한국의 대미 투자 제안에서는 '마

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

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예

상대로 한국 조선 산업 역량이 대미

관세 협상의 결정적 돌파구 역할을

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미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앞선 일본과 EU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

국산 구매 약속을 제안하면서 8월 1

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와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

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15%로,

25%로 적용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

도 15%로 각각 낮아졌다. 일본·EU

와 같은 조건이다.

먼저 우리 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

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투자 펀드'로 언급된 이

투자 패키지는 앞서 일본이 제시한 5

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

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

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국 정

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투자(equity),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

tees)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개념이

다.

당초 우리 정부는 주요 국내 기업

들의 대미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계획을 묶어 '1천억달러+

알파(α)' 수준의 대미 투자 계획안

을 제안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러트

닉 장관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4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요

구해 협상 구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재정이 대규

모로 투입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반도

체, 이차전지, 차세대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법과 달리 자국에서 큰 '이익

'을 누리는 한국과 일본에 비용을 전

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 이

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펀드' 투자 요구는 자국 제

조업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 나온 요구였기에

한국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일

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감당

한 범위에서 이 같은 요구를 대승적

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

셜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을 직접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한국이

3천500억달러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언급해 '투자 펀드'가 이번 협상 과정

에서 최우선 관심 사항으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3천500억달러는 한국 작년 국내총

생산(GDP)의 20%의 규모에 해당한

다. 그렇지만 계획의 실상을 세부적

으로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이 제공하

는 투자에 따른 혜택이 상당 부분 한

국 기업이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는 점에서 일본의 '투자 패키지'와

차별화된다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투자 패키지

의 규모는 일본의 60% 수준인 3천

500억달러이다. 게다가 이중 실제 직

접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지분 투자

의 규모는 극도로 한정되고 나머지

대출·보증에서도 배수 효과가 큰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으로, (그 중에서도) 체감으로는 보

증이 제일 많을 것 같다"며 "우리는

펀드에 그 3가지 요소(지분투자·대

출·보증)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무

역 합의) 비망록에 적어놨고 그 안에

에쿼티(지분투자)가 5% 미만일 것

이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

에 따르면 일본이 제안한 5천500억달

러의 투자 패키지도 직접 투자액은

1∼2%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중심이 한국의 강점인

조선에 맞춰진 점도 일본과 차별화

된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가'로 명명된 대

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대미 투자 펀드 3천

500억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된다. 나머지

2천억달러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

오, 원전 등 미국이 중요하게 육성하

려는 전략 산업에 두루 투자하는 범

용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한일 펀드로 육성

하려는 전략 산업 대부분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분야라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혜택이 우리 기

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조선의 경우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사례

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

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

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는 없다

는 점에서 조선 펀드의 직접 수혜자

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조선사들

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스를 중심으로 향후 장기간에

걸쳐 향후 1천억달러(약 139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국 유권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숫자를 선호하는 트

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에너지 수입 대국인 한국으

로서는 도입선 조절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

하는 한국은 작년에만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에만 1천100억달러를 넘게

썼다.

김용범 실장은 "천억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동산을 미국산

으로 바꾸는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

는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

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부흥 등 카드를 앞세워 경쟁국과 유

사한 수준의 경쟁 조건을 확보하면

서도 '레드라인'으로 간주했던 소고

기와 쌀 등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현

상을 지켜낸 것은 앞서 미국과 협상

을 타결한 주요국 대비 '선방'한 것으

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과 관련해

구체적 쌀 수출 확대 성과를 자랑했

던 일본 때와는 달리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수

준의 원론적 언급만 했다. 우리 정부

는 소고기 월령제나 쌀 수입 쿼터 조

정 등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

명했다.

cha@yna.co.kr

조선협력으로 돌파구 …4천500억달러 투자·에너지구매로 설득

서조선·반도체 등 3천억달러 '보증 중심 투자패키지'+1천억달러 에너지 구매

미국 투자처 정하지만 조선 등 한국 기업 수혜 효과…"에너지도 통상 수입액 수준"

일본·EU 등 경쟁국과 유사한 결과 얻어내고 쌀·소고기 '레드라인' 지켜내

한화그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17일 새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도로가 폭우로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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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정체 모를

암살조직이 집으로 들이닥쳐 아버지를 노

린다. 어린 소녀는 다친 아버지를 도우려 적

에게 본능적으로 총을 겨누지만, 부상이 심

했던 아버지는 결국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다.

아버지를 잃은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 분

)는 복수심과 분노를 안고 암살자 양성 조직

인 '루스카 로마'를 찾아가 매일 혹독한 훈

련을 받는다.

토슈즈에 피가 맺히다 못해 무대가 핏자

국으로 얼룩질 때까지 발레의 회전 기술을

연마하고, 체급이 맞지 않는 남성들과 겨루

기 훈련을 한다.

몸집이 작고 힘도 달리는 이브가 번번이

남성들에게 밀리자, 무술 스승은 이런 조언

을 건넨다. "넌 상대의 판에서 놀아나니까

지는 것이다. 판을 바꿔, 여자처럼 싸워." 수

없는 실패와 고통 끝에 이브는 약점을 감추

고 가진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만의

기술을 갖춰 간다.

이브는 부호의 딸 카틀라 박(최수영)을

보호하라는 첫 임무를 받아 그를 납치하려

는 조직원(정두홍)으로부터 지켜낸 뒤 정식

암살자로 인정받는다.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파생작)로 제

작된 '발레리나'는 아버지의 죽음 뒤 암살자

로 길러지는 새 킬러 이브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

자 배우인 최수영과 무술감독 정두홍의 할

리우드 진출작이기도 하다.

영화는 '존 윅 3: 파라벨룸'(2019)에서 존

윅이 루스카 로마의 수장인 '디렉터'(안젤리

카 휴스턴)를 찾아가는 때와 타임라인이 겹

친다. 디렉터가 극장으로 찾아온 존 윅의 부

탁을 들어주며 "이번 일로 네 티켓은 소멸된

다"고 말하는 3편의 대사가 이번에도 똑같

이 나온다.

암살 대상들에 현상금이 붙고, 각 도시의

컨티넨탈 호텔에 암살자들의 정보가 모이

는 기존 시리즈의 구도도 그대로 유지됐다.

존 윅(키아누 리브스)도 짧게나마 등장해

군더더기 없는 액션을 선보인다.

이브는 힘이나 기술 모두에서 존 윅보다

는 한 수 아래지만, 복수심이라는 내면의 불

길과 특유의 유연함으로 금세 위협적인 존

재가 된다.

주변의 모든 물건을 무기로 차용하는 유

연함은 그의 특기다. 이브는 차 문과 TV 리

모컨, 접시, 프라이팬, 스케이트화 등 주변

사물들을 기민하게 무기로 활용한다.

이브가 아버지를 죽인 컬트 조직이 모여

사는 눈 덮인 산골 마을 할슈타트를 찾아가

무자비한 복수극을 펼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다.

마을 전체가 '킬러 양성소'인 것 같은 묘

한 분위기 속에서 이브는 절대적인 수적 열

세를 감당하며 싸운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골목과 계단을 오가

는 이브의 액션은 토슈즈를 신고 무대를 미

끄러지는 발레리나처럼 부드럽다. 화염방

사기를 들고 '불의 응징'을 하는 모습에선

성장형 캐릭터의 '레벨업'을 지켜보는 느낌

도 든다.

8월 6일 개봉. 124분. 청소년 관람 불가.

one@yna.co.kr

복수심에 타오르는 새 킬러…'존 윅' 스핀오프 '발레리나'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JUMP)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뷰를 달

성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2시52분께 조회수 1억회

를 넘어섰다. 지난 11일 공개된 지 15일 만이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팀 통산 49번째 억대 조회수 영상

을 보유하게 됐다.

'뛰어'는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기타

연주와 개성 있는 멤버들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다

.

뮤직비디오는 팬들의 머릿속이 블랙핑크의 음악으

로 가득 찬 모습, 멤버들에게 열광하는 군중의 모습 등

을 표현했다.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블랙핑크는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

장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총 16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 '데드라인

'(DEADLINE)을 진행하고 있다.

cjs@yna.co.kr

블랙핑크 '뛰어'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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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들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롤

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S&P 500)의 급락

과 급등을 경험했다. 특히 4월,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주식시

장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폭락이었으며,

약 6.6조 달러($6.6 trillion)에 달하는 자금

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암울하던 시장은 불과 두 달 만

에 20% 이상 반등했다. 1950년 이후 두 달

사이에 주식시장이 20% 이상 상승한 경우

는 다섯 번뿐이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

미 여섯 번이나 최고점을 경신했다.

언론들은 연일 시장의 상승세를 보도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게 된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Buy Low, Sell

High)’는 것이지만, 최고점에서 투자하

는 것이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닐까,

투자 직후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50년 이후 두 달 사이 20% 이상 상승한

시기는 다섯 번뿐이다.

•1998년 12월 상승 후 6개월 뒤에는 11%,

1년 뒤에는 19% 상승.

• 2009년 4월 금융위기에는 6개월 후

20%, 1년 후 36% 상승.

•2020년 5월 팬데믹에는 6개월 후 21%, 1

년 후 40% 상승.

즉,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

식시장은 통계적으로 4년 중 3년은 상승했

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경신하는 것은 특

별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로 매년 평

균 20번 이상 최고점을 갱신해왔다. 미국

주식시장은 언덕을 올라가는 아이의 요요

와 같다. 당시에는 최고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저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

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익을 얻었을 때

보다 손실을 봤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특

히 최고점에서의 투자를 더 두려워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하면 주식시

장이 하락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에 다음 세 가지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투자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위험성을

조절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적인 노후 자

금 마련을 위한 투자라면 다소 높은 위험

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은퇴한 사람

은 안정성을 더 중시해 위험을 줄여야 한

다.

2.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

주식, 채권, 현금 등 자산을 분산해야 한

다. 지난 90년간 주식은 연평균 약 10%, 채

권은 약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

수익률은 낮지만, 그만큼 위험도 낮다. 포

트폴리오 구성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어떤 종목이 오를지 알 수 없기에 분

산 투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대형주, 소형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에 분

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기업 실적 개선

, 연준의 금리 인하, 무역 관세 완화, 법인

세 인하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워

런 버핏은 “주식에 투자하면 50% 폭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고려하라고 조

언한다.

노후 자금 마련은 몇 년이 아닌 몇십 년

에 걸친 장기적인 과제이다. 주식시장 역

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는 투

자자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3)

최고점에 오른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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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8월 3일 - 8월 9일

● 운수: 평소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한가히 있지 못

하고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 금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만큼 따라오는 것이

커지고 수확도 보장됩니다. ● 애정: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뜻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나서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쥐띠 | 희망적인 출발을 

● 운수: 세상사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군요. 편안해지

고 싶은데 괴로울 일이 생기고 웃고 살고 싶은데 화날 일이 생기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 금전: 과감하게 도전하면 도리어 피로가 겹치

고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위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이 도는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소띠 | 마음을 잘 다스려야 

● 운수: 항상 자신이 무대에 올라 주목이나 관심을 받을 생

각만 하지 말고 객석에서 열심히 손뼉을 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

다. ● 금전: 거래하는 일로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 경계를

하여 피해를 줄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 애정: 가슴속에서는 천만 가지

말이 떠올라도 묵묵히 참고 지나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토끼띠 | 스스로 경계를 하여

● 운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힘들다

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려 버리면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

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아직도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군요. 좀 더 시

간을 갖고 서로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범띠 | 한 번 더 생각하고 

● 운수: 음지가 양지로 변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되

살아납니다.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을 만나니 여러 면에서 잘 풀려나갑니

다. 이익도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는 사랑이 훈훈한 시

기입니다. 모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풍성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7, 8일 길일. 3, 9일 주의. 

용띠 | 풍성한 대화를 나누고 

● 운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몸이 건

강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법입니다. ● 금전: 해결하고자 하는 일

은 많은데 금전융통이 잘 안 되고 있군요.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애정: 자

꾸 어긋나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상대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5, 8일 길일. 7, 9일 주의.

뱀띠 | 지출을 줄어야

● 운수: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쉬우니 다른 사람의 의

견도 잘 들어주세요. 좀 더 내실 있게 해야겠습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많아 주머니에 돈이 고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상태입니

다. ● 애정: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

를 바로잡으려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니 가만히 있으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6, 9일 길일. 3, 8일 주의.

말띠 | 내실 있게

● 운수: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는지 경

험해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

겠습니다. ● 금전: 금전은 들어오지만 지출할 일이 많아 돈이 주머니에 고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애정: 어딘가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마세요. 서로를 구

속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4, 5일 길일. 3, 9일 주의.

양띠 | 넉넉한 마음으로

● 운수: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

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그동안 걱정하던 계약이나 서류 관계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갑니다. 금전

도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애정: 자신의 성의가 상대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마

음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7일 길일. 5, 9일 주의.

닭띠 | 좋은 방향으로 

● 운수: 다른 사람에게 호감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상대를 배

려할 줄 아는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인덕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 ● 금전: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 매매 등 문서상의 일처리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

용합니다. 금전적으로 이익이 따르니 기쁨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 귀가 먹고 눈이 멀어도 달콤하기는 최고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8, 9일 길일. 4, 7일 주의.

원숭이띠 | 달콤하기는 최고인

● 운수: 평소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옵니다. 망

설이면 자신만 손해이니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 금전: 재

물 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이 유리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수지 균형도 양호한 편입

니다. ● 애정: 짝사랑에 외기러기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는 키우지 말고 주변

에서만 맴돌고 있던 사람은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

개띠 | 사랑을 고백할 때

● 운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도리

어 일을 그르치게 하거나 일이 꼬이고 지연되게 할 수 있습니다. 동

업은 피해가야 합니다. ●금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

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애정에 금이 갈 우려 있습

니다.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돼지띠 |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원작이 가진 질문이 좋았어요. '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좀비가 된

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좀비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를 자극했습니

다."

영화 '좀비딸'의 필감성 감독이

29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기

자들과 만나 원작의 이런 점에 매

료돼 작품을 연출하게 됐다고 밝

혔다.

'좀비딸'은 맹수 전문 사육사 정

환(조정석 분)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딸 수아(최유리)를 마주하면

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

디다. 이윤창 작가가 쓴 동명 웹툰

을 원작으로 했다.

필 감독은 "사춘기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원작은 너무 와닿

는 슬픈 이야기였다"며 "이를 유쾌

하고 위트 있고 페이소스(애수) 있

는 톤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매력

적이었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

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작 팬으로서 개인적으

로 좋아하는 원작의 지점을 영화

에서도 살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좀비로 변한 뒤 인간과 살기 위해

가족들과 훈련하던 수아가 학교

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장면

이 그중 하나다.

필 감독은 "개인적인 호(好)도

있지만, 주제 측면에서 중요하다

고 봤다"며 "정환이가 그렇게 보호

하지 않더라도 수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환이 보는 장면"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작자가 영화를 보고 "너

무 감동했다"는 후문도 들려줬다.

원작자는 영화에도 깜짝 등장한

다. 필 감독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림을 직접 그려주셨는데, 그것

이 나중에 중요한 소품으로 쓰인

다"고 귀띔했다.

'좀비딸'에는 좀비로 변한 딸을

연기한 최유리를 비롯해 조정석,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동했다.

필 감독은 "배우들 모두 제 '원

픽'(1순위)이었는데, 흔쾌히 다들

응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었다"며 "

특히 처음 원작을 볼 때부터 조정

석 배우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

다. (출연 못 하는 일은) 상상하기

도 싫다"고 웃음 지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고양이 '애용

이'도 오디션을 거쳐 캐스팅된 정

식 배역이다. 애용이는 원작의 인

기 많은 캐릭터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필 감독은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되는 동물이어서 주변의 우려가

컸다"면서도 "애용이가 '좀비딸'

의 정체성이자 '솔'(soul)이라고 생

각했다. 애용이 없으면 안 됐다"고

말했다.

가수 보아의 곡 '넘버 원'(No.1)

도 영화의 주요 소재다.

필 감독은 "좋아했던 보아씨 노

래였고 곡이 가진 느낌이 영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변한

그를 욕하지 말아줘', 'You're still

my No.1'(넌 여전히 나의 넘버원)

등의 가사도 영화와 맞는 게 많았

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좀비딸'

은 '전지적 독자 시점', 'F1: 더 무

비',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등

여름 대작들을 제치고 이날 예매

율 1위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필 감독은 "너무 감사한 일"

이라면서도 "관객들이 어떻게 봐

주실지 떨리고 걱정된다"고 했다.

"좀비물이라는 쫄깃한 장르이

면서도 따뜻한 감동과 코미디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 배우들의 앙

상블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오랜

만에 가족이 다 같이 무해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encounter24@yna.co.kr

'좀비딸' 필감성 감독 "'좀비와 가족 될 수 있나'에 매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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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민국

은 '총기 청정국'이라고 불린다.

경찰이나 군인을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

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총을 만져볼 일이 거

의 없다. 최근 인천에서 사제 총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지만, 총기 테러 뉴스 대부

분은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다.

그런 한국에 총기가 유통되고, 마음에 울

분이 가득한 사람들 손에 총이 들어가게 되

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는 이

같은 상상력에 기반해 총기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는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그렸다.

'트리거' 속 정의로운 경찰 이도와 해맑으

면서도 섬뜩한 악당 문백 역을 각각 연기한

김남길과 김영광을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

동의 한 카페에서 잇달아 만났다.

◇ 김남길 "이도, 답답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해"

김남길은 '트리거'에서 총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만, 총의 무서움도 잘 아는 군인 출신

순경 이도 역할을 맡았다.

김남길은 "'국민의 절반이 군 경험을 통해

총을 다룰 수 있는 나라에 총기가 풀리면 어

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작품의 설정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출연

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트리거'는 총을 중심에 둔 이야기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담아낸다.

김남길 역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

다"며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죽여서 얻

어지는 평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인 총기 액션에서는 총으로

악당을 응징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며 "'트리거'에서는 총

을 든 사람을 총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맨몸

액션 등을 통해 자제시키려고 했다. 폭력을

폭력으로 잡지 말자는 의미였다"고 강조했

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만든 것

은 아니고, 판타지적인 요소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놀랐다"고 말했

다

지난 25일 작품이 공개되자 누구보다 뛰

어난 명사수인 이도가 최대한 비폭력적 선

택을 하는 모습이 답답하다는 시청자들도

많았다.

김남길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고 저도

연기하며 답답했던 때도 있었다"면서도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복수를 반

복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것 외에 다른 방

법이 있다는 것이고, 저 역시 그게 맞는 생

각이라고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혈사제' 시리즈에 이어 연달아 정

의의 사도 역할을 맡았다.

김남길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좀 더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

런 생각이 확장돼서 이런 캐릭터를 맡게 된

것 같은데,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도 비겁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아주 비겁

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웃음 지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잘 어울리는 배우로

꼽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맨스 작품

에 출연하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에는 액션이 가미된 누아르 로맨스

를 해보고 싶어요. 액션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적으로 맞고 때리는 장면

이 연상되는데, 그러니 액션이 들어간 로맨

스였으면 좋겠네요."

◇ 김영광 "명대사는 '문백이는 참지 않지

!'"

'트리거'에서 매사 진중하고 고민이 많은

이도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문백이다. 처음

에는 미스터리한 조력자로 등장하며, 함께

사건을 헤쳐 나가지만 극 말미에선 이 모든

일을 일으킨 빌런(악당)이라는 사실이 드러

난다.

김영광은 가슴에 복수심이 응어리져 있

는 시한부 악당 문백을 때로는 어린아이처

럼 장난기 많으면서도 섬뜩한 이미지로 표

현했다.

그는 "문백이란 인물은 이중적인 면이 있

다. 처음에는 갑자기 이도 앞에 나타난 '초

딩'(초등학생) 같은 이상한 애처럼 보이고

싶었다"며 "뒤에는 섬뜩해지는 빌런의 모습

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

다.

문백의 개구쟁이 같은 인상은 대사와 표

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영광은 "스스로를 삼인칭으로 칭하는 '

문백이는∼' 같은 대사가 너무 부끄러웠지

만, 감독님이 강하게 주장해서 몇 번 했다"

며 "명대사는 역시 '문백이는 참지 않지'다.

다른 멋진 대사들보다도 사람들이 이 대사

를 좋아하더라"고 웃었다.

시한부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

지는 모습을 표현해야 해 그는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도 많이 냈다.

김영광은 "제가 원래 새치가 많은 편인데

이를 그대로 살리고, 일부분 더 하얗게 칠하

기도 했다"며 "극초반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메이크업은 좀 더 초췌해지고, 대신에 의상

은 더 화려하게 입으면서 스스로를 감추려

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작품

에 출연 중이다.

올해 SBS 드라마 '귀궁'에 특별출연했고,

9월에는 KBS 2TV 드라마 '은수 좋은 날'에

이영애와 함께 출연한다. 10월에는 코미디

영화 '퍼스트 라이드'로 관객을 만나고, 넷

플릭스 시리즈 '나를 충전해줘' 주연으로도

캐스팅됐다.

heeva@yna.co.kr

김남길 "총기 소재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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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눈앞 '케데헌'…'골든' 2위 등 8곡 빌보드 싱글 진입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넷

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

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3주 연속 대거 진입하며 상승

세를 이어갔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

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속 인기 걸그

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

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OST 총

8곡이 '핫 100'에 동시 진입했다.

이달 초 81위로 싱글차트에 처음

진입한 '골든'은 2위까지 빠른 속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정상까지 한계단

남겨뒀다.

극중 헌트릭스와 경쟁하는 보이그

룹 사자 보이즈의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12위로 뒤를 이었다.

헌트릭스의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은 19위, 사자 보이즈의 '소

다 팝'(Soda Pop)은 21위에 자리했다

.

헌트릭스 루미와 사자 보이즈 진우

의 듀엣곡 '프리'(Free)는 30위, 헌트

릭스의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31위를 기록했다.

'테이크다운'(Takedown)은 헌트

릭스가 부른 버전이 39위, 걸그룹 트

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버

전이 76위에 올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로써 3주

연속 싱글차트에 OST 8곡을 동시 진

입시켰다. 8곡 모두 지난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서 전주보다 2계단 상승한 3위를 차

지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헌트릭스

가 악령들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지난달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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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사계절로 곧잘 비유된

다. 봄은 유년기일 적에 여름은 성

장기이며, 가을은 성숙기이고, 겨

울은 반성과 용서라 할수 있겠다.

색깔로 맞춘다면, 봄은 노란색일

적에, 여름은 푸르름이요, 가을은

붉디 붉은 진홍색인바. 겨울은 회

색아니면 흰백색이라 해도 무방

하겠다. 

사계절이 형용사도 아닌 동사

動詞라 한다. 하긴 그럴수도 있겠

다. 계절은 매해 바뀌기 때문이다

. 광화문 글판이 새로 걸렸다. 올

여름 문안이다. 여름은 자라고, 번

지고, 흐르며 또한 솟는다 했다.

여름은 동사라는 거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광화문 글판, 2025년 여름)

그렇다면 가을은 형용사일 수

도 있겠다. 푸른 하늘과 어울려 찬

란한 단풍이 제격일 테니 말이다.

뭐 빠진건 없던가. 아니 부사副詞

가 빠졌는데, 부사의 계절은  아마

봄일 게다. 겨울을 버텼을 테니 고

맙고 따뜻한 봄이란 말인 즉. 

겨울은 접속사일 수도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라 할 적

에 겨울엔 반드시 ‘그리고’ 라

는 접속사가 붙는다. 영화제목에

도 있다. 유튜브에 나오는 걸 몇장

면 봤다. 배경은 훌륭했는데, 호수

위에 떠있는 산사가 인상적이다.

호수 물과 둘러친 숲과 조각배와

불당이 조화로운 게다. 

성숙한 사계四季 뿐이랴. 이른

봄도 있고, 늦은 봄도 있으며, 이

른 여름과 늦더위를 머금은 여름

도 있다. 이른 가을 그리고 늦추위

의 겨울도 있다. 

한창 여름이 짙어간다. 그리고

여름은 갈것이고 가을이 닥쳐올

것이다. 굳이 시에 가져다 붙인다

면, 여름을 버려야 가을이 온다.

짧다만 아름다운 계절일텐데, 아

름다운 건 언제나 길지 않다. 

조사助詞의 계절도 있을 런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서 4:10)

첨) 영화는 홍상수감독의 작품

이다. 홍감독이 보스톤을 방문한

다고 했다. 회고전을 개최하는데,

사계절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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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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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목사의 '영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왕의 오늘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는 여름이 좋다 

‘영의 생각’ 경계를 넘어선 삶의 혁명

적 통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 성공적인 미래를 갈망한다. 한국

에서는 치열한 스펙 경쟁에, 미국에서는 아

메리칸 드림을 좇아 밤낮없이 질주한다. 서

점가는 자기 계발 서적으로 가득하고, 우리

는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쓴다. 하지만

이 피로한 경주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

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목표로 삼지

만, 정작 그 목표에 도달한 후에도 "전혀 행

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혹자는 '직장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가는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하며, 모

든 것을 포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서

는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책

을 통해 '마음이 훈련되자,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통찰력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 생겨났다'고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

요한 질문과 마주한다. '세상 사람들은 책

을 읽으며 자신을 알아가는데, 전능하신 하

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는 왜 정작 나 자신을 몰랐던 것일까?' 이 질

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영의 생각'에 있다.

자기 계발의 덫, 그리고 '영의 생각'의 단

비, 세상의 자기 계발은 '부족하니 채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부를 향한 끝없는 욕

망과 경쟁을 부추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톱니바퀴'로 만들

뿐이며, 결국 소모되고 제거될 수 있는 존재

로 전락시킨다.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생

각'이 곧 사망이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

히 경고한다. 세상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결

국 허무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에 부

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다르다. 이는 세상

이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려다 지쳐 있던 우

리에게 '단비와도 같은 혁명적인 통찰’이

다. 영의 생각은 우리가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

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기 계발된 새로운 피

조물로서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이는 우리가 외부에서 무언가

를 채워 넣으려 애쓰기보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충만함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영의 생각'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의 물

결, '영의 생각'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참된 정체성

발견,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

는 존재가아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 모습을 알게 될 것'이며, '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영의 생각을 통

해 발견하고 인식'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

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은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문제 해결과 기적, 영의 생각을 하면 '인

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된다. 영의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성취된 말씀

'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

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성경 속 엘리

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호

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을 무

너뜨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 삶에 실체화된다. 사고의 확장과

통찰력, '영의 생각을 많이 한 만큼 하나님

의 인정함에 순종하게 되고 자신을 인식하

는 영의 생각이 높아지고 영의 생각의 수준

만큼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 

'왕의 오늘'을 위한 영의 생각 훈련, 이러

한 '영의 생각'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

니다. 꾸준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 필

자는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영의 생각을

제대로 해 보라'고 권면한다. 최소 3년의 훈

련 기간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의식의 성장

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변화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훈련은 '

자신의 기준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

거의 왜곡된 생각과 편견, 세상이 주입한 '

부족하다, 채워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야 한다. 대신 '하나님의 인정함'을 믿음으

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

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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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던 담낭 질

환이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가 담석증을 유발해

20~40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2022년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약 7만 9,533명으로, 10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환자 수

는 동 기간 44% 늘어났다. 

젊은 층의 담낭 질환의 원인은 급격한 다이

어트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담즙 내 콜

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 담석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 층의 환자들은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흉터 최소화를 고려해 로봇수술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병원을 찾은 24세 여성 환자의 병명은

담낭염이었는데,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약간

치우친 특이한 형태의 담낭 구조를 가지고 있

었다. 수술방식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로봇담낭절제술을 선택했

다. 초진 시에는 염증이 심하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실제 수술을 해보니 상당한 염증이 확인

됐다. 

정상 위치가 아닌 담낭은 일반 복강경 수술

로 진행하려면 수술 범위 확대를 위해 추가 절

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봇수술은 정교하고

자유로운 관절 움직임으로 복잡한 위치에도 안

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로봇수술은 관절이 있는 기구를 사용하기 때

문에 복강 내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가진 환자에게 보

다 유리하다. 

담낭은 간과 담도 및 혈관 등 구조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담낭절제술은 담낭염, 담석증,

담낭 용종 등 다양한 담낭 질환 치료를 위한 수

술로 위치상 간과 담도 손상을 최소화하며 담

낭을 절제하는 정교한 수술적 접근이 필수다. 

로봇수술은 10배 이상 확대된 고화질 영상으

로 수술 부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며, 외과의

사의 손 떨림 없이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 출혈

예방은 물론 출혈 시 지혈이 가능하다.  

또한, 합병증을 최소화해 기존 복강경수술보

다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어 안전성과 정교

함이 뛰어나다. 배꼽 주변 최소 절개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도 높다. 

로봇수술은 담낭절세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

도 양성 질환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로봇수술은 수술 시 흉터가 적고 수술 공

간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미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향후 다양한 해부학적 변형

을 가진 환자나 위암, 간암, 직장암, 비만대사수

술, 전립선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를

중심으로 적용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담낭 절제 시 정

밀하고 안전한 로봇 수술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

워크 H+양지병원 외과 이 병모 전문의의 도움

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젊은 층 늘고 있는 담낭 질환, 담낭 절제 시 로
봇수술로 정밀하고 안전하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
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
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젊은 층 늘고 있는 담낭 질환, 
담낭 절제 시 로봇수술로 
정밀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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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닿는 순간, 캠핑이 악몽으로… 
포이즌 아이비! 예방부터 병원 치료까지 총정리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을 건드렸는데 갑자기 가렵고 빨갛게

부어올랐다면?

포이즌 아이비(Poison Ivy) 피부염일 가

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떤 풀이 문제일까?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물 3종:

Poison Ivy

Poison Oak

Poison Sumac

이 식물들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공통적

으로 ‘유루시올(Urushiol)’이라는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잎, 줄기, 뿌리는 물론, 동물 털이나 도구

에 묻은 오일,

심지어는 태운 연기에도 노출될 수 있습

니다.

⛔일반 고무장갑은 소용 없습니다. 두

꺼운 정원용 장갑을 착용하세요.

❄️ 겨울이라도 방심 금물! 말라 죽은 잎

에도 유루시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졌다면? 1분도 아까워요!

접촉 후 몇 분 안에 대처해야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 세제 + 따뜻한 물 → 접촉 부위를

닦기

흐르는 물 or 타월로 한쪽 방향으로 닦기

10분 이내 시작 시 50% 이상 유루시올 제

거 가능

30분 지나면 제거율 10% ↓ → 무조건 빠

르게!

🚫차가운 물로 닦으라는 정보는 잘못된

팁입니다.

→ 기름 닦듯 따뜻한 물이 가장 효과적입

니다.

증상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4시간~4일 후 가려움, 붓기, 물집, 발적

때론 3주 뒤까지도 증상이 늦게 올 수 있

음

손톱에 긁힌 듯한 직선 발적 형태가 대표

적

💡감염병처럼 퍼지는 게 아닙니다.

→ 유루시올이 묻은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차 접촉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이

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

경증: 오트밀 목욕, 시원한 타월 압박, 칼

라민 로션

중등도 이상:

강한 도포용 스테로이드 (1등급, 초기에

만 효과)

증상 심한 경우 먹는 스테로이드 (프레드

니손) 14~20일 투여

2차 감염 의심 시 항생제 처방 가능

⚠️ 항히스타민제(예: Benadryl)는 가려

움 완화에 도움 안 됩니다.

→ 졸려서 못 긁는 거지, 약효는 없음!

피해야 할 잘못된 치료

바르는 항히스타민

마취제 크림 (벤조카인)

항생제 연고

→ 오히려 피부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

✅식물 사진 외우기

✅두꺼운 장갑 & 옷 관리 철저히

✅닿았을 땐 10분 안에 세제 + 따뜻한

물로 세척

✅피부 이상 시 병원 방문 + 약물 치료

고려

✅항히스타민제나 마취크림은 사용하

지 말 것!

풀이 무성한 계절,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

해 꼭 알아두세요.

이 칼럼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

하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9-Cb7Fc7hWU

금리는 경제의 신호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모기

지)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

다. 이 수치는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

국 국채 수익률, 인플레이션 기대

, 경기 전망, 금융시장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

하여 형성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체

에서 보도되는 기준금리 인상이

나 인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금

리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지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 내 대부분의 30년 고정금

리 모기지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

더라도, 시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다면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모

기지 금리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

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인 국채를 매입하려는 수요

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

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내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금리를 움직

인다

금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인플레이

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입니다. 앞

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

상이 강해질수록, 투자자들은 그

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

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

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모두

오르게 됩니다. 반면 물가 상승

세가 진정되거나 경기 둔화 신호

가 뚜렷해질 경우, 시장은 보다 낮

은 금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게

되며, 이는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은 간접적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기

준금리는 주로 단기금리에 영향

을 미칩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

부금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장

기금리의 흐름을 따르므로 직접

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

만, 연준이 어떤 방향의 통화 정책

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기

대 심리가 달라지므로, 결과적으

로 모기지 금리에도 간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

플레이션 통제를 강조할 경우, 시

장은 이를 긴축 신호로 받아들여

장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

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측’이 아

닌 ‘계획’

금리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

렵습니다. 따라서 예비 주택구매

자께서는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본인의 예산, 상환 가능성, 향후

거주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또한, 모기지 금리는 신용

점수, 대출금액, 다운페이먼트 비

율, 대출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금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 준비는 할 수 있다

전국 50개 주에서 주택금융 업

무를 하며 느낀 점은, 금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변수이지만, 정

보와 계획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

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

니다. 금리라는 외부 환경에 흔

들리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

고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신

다면, 어떤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

는 현명한 주택 구매 결정을 내리

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 주택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예비 주택구매자가 주목해야 할 요소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Article (12) - How Interest Rates Are Set: Explanation of what drives rates in the US, and what potential homebuyers should watch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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